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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한국 노인의 혼밥(홀로 밥을 먹는 것) 빈도와 노쇠화와의 연관성을 파악한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. 을지
대학교 연구팀의 ‘한국 노인의 노쇠와 혼밥 빈도의 관련성 연구’ 보고서에서 ‘체중 감소, 악력 감소, 보행 속
도의 저하, 정신적 허탈, 신체 활동량 감소’ 등 5개 노쇠 항목을 기준으로, 이중 3개 이상 해당자를 노쇠군
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,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응답자 9,031명 중 1,590명으로, 비율로는 18%가 노쇠
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‣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쇠화 비율이 2배 높았고, 미혼이 기혼부부보다 1.8배 그리고 
하루 세끼 다 혼밥하는 노인에게서 노쇠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[그림] 노인 노쇠화 비율 (65세 이상 노쇠 노인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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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혼밥과 노인 노쇠 연관성

하루 세끼 혼밥하는 노인,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화 심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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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그렇다면 노년기의 혼밥은 노쇠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65~74세 노인 기준, 세끼 혼밥한 경우가 세끼모
두 혼밥하지 않는 경우보다 1.4배 더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은 세끼 모두 혼밥하지 않는 경우보다 3
끼 혼밥한 경우가 1.3배, 여성은 1.5배 더 노쇠화 비율이 높았다.  

‣ 노인의 노쇠 위험, 더 나아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지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
해 보인다.
[그림] 하루 평균 혼밥 빈도별 노인의 노쇠 지표 (65~74세 노인, 비 혼밥자를 기준으로 한 노쇠 배수)

◎ 매끼 혼밥하는 노인일수록 신체 노쇠 더 빨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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